
2024년 3월 10일제48권 10호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찬양채플, 온라인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비전109호,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4 BETHEL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송하는 소리 있어(찬44/새19장)

  기도 Prayer ................................................................................................... Altogether 다같이

1부/김효선 집사   2부/정우영 장로   3부/김언조 집사   4부/최요셉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그 옛날 주가 거닌 길(작곡 Geoffrey O'hara)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에베소서 3:14-15 ............................ Altogether 다같이

4부/히브리서 11:8-12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MGMP(1) 하나님의 눈높이, 무릎 높이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믿음 신드롬(6) 아브라함&사라: 밀리고 끌리고 칭찬 받는 삶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만	바라볼찌라,	기도하는	이	시간(찬480/새361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Mighty God, Mighty Pray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장 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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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ide the Waves

파도를 타기 위해

새들백 교회의 은퇴 목사 릭 워렌은 그의 책[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

나님의 부흥을 파도에 비교했습니다. 파도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부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부흥은 하나님이 몰고 오십니다. 그러나, 파도가 올 때 모든 사람이 파

도를 타는 것이 아니듯, 부흥이 올 때 부흥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

다. 파도를 타지 못하면 파도에 치이듯이, 부흥이 올 때, 부흥을 타지 않

으면 부흥은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던 크

리스천에게는 구원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베델교회 목사님들과 제자훈련 워크숍을 위해서 인근

에 1박 2일로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이른 아침 바닷가를 산보하며 서

핑하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발견한 것이 있

습니다. 첫째, 서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몸을 덮는 까만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째, 해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가 아니라, 멀리

서 오는 파도를 타기 위해 깊은 바다로 나가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습

니다. 셋째, 파도를 타기 위해서 서핑보드에 올라타는 타이밍도 맞

아야 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파도에 파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목격한 것은 서핑보드와 수영하는 자의 발이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렸을 때 서핑보드를 잃어버리

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하던 뉴잉글랜

드에서 목회를 시작한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그의 책과 부흥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흥을 책에서만 읽는 자가 아

니라, 목회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지난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왜 이런 부흥이 오지 않을까 질문을 던졌는데,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부흥은 끊임없이 계속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단

지 그 파도를 타지 않아서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또한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를 보면서 파도의 위용은 느꼈지만, 그 파

도를 타기 위해서 한 번도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간 적이 없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깊은 바다로 헤엄쳐 가는 서퍼들을 보면서 파도를 구경하

는 사람과 파도를 타는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

기 위해서는 서핑보드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가야 하듯, 기도의 깊이를 

더하며 파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 서핑보드에 올

라타야 하듯, 교회안에서 온 성도들이 순종하여 함께 결집하는 기도의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 파도에 

휩쓸려도 다시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 서핑보드와 발목이 묶여 있듯

이, 그 끈은 결코 끊어지면 안 되는 주일예배의 끈입니다. 우리 같이 역

사책의 부흥만 부러워하지 말고, 부흥의 파도를 향해 헤엄쳐 가십시다.

In his book [Purpose Driven Life], Pastor Rick Warren, retired senior 
pastor of Saddleback Church, compares God's revivals to ocean waves. 
Just as the waves cannot be artificially created, spiritual revivals cannot 
be artificially created. God brings spiritual revivals like waves crashing 
in. Just like not everyone can ride the wave when it comes, not every-
one experiences the revival when it comes. When we cannot ride the 
wave, we are overrun by it. When there is a revival and we cannot ride 
on the wave of revival, then the revival crashes on us as judgment. This 
is the same as Jesus' second coming is salvation for Christians who 
have been waiting, and judgment for those who do not believe.  

Not too long ago, I held a 2-day discipleship training workshop with 
Bethel Church's assistant pastors at a nearby location. As we walked 
along a beach early morning, I saw surfers and had a chance to ob-
serve them. I discovered a few things.  First, every surfer wore a black 
surfing suit that covered the body. Second, they were waiting far out 
from the shore in deep waters to ride the waves, not the waves crash-
ing into rocks by shoreside. Third, they had to have the right timing to 
get on surfboard to ride the waves. If they missed their timing, they 
get buried underneath the waves. One other thing I noticed was that 
every surfboard was tied to the swimmer's ankle. This was to prevent 
losing their surfboards when they are swept away by the waves. 

Because I began my ministry in New England, where Jonathon Edwards 
led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I was naturally interested in his 
books and revivals. More I read about revivals in his books, more I want-
ed to experience those revivals personally in the place of ministry. My 
question, during 30 years of ministry, was why this kind of revival hasn't 
come. But God's revivals endlessly came. It occurred to me that we 
didn't experience it simply because we didn't ride the wave. We felt the 
majestic crashing waves from shoreside, but we never swam far enough 
to ride the waves. While watching surfers swim out to deep ocean, I 
realized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watching the waves and those 
riding the waves. To experience revival, we must expand the depth of 
prayer and wait for the waves. Just like getting on the surfboard at the 
right time, we need to obey and have the right timing to rally on prayer 
as church. Even if we missed the timing and got crushed by the waves, 
like a surfboard is tied to an ankle, we stay tied to Lord's Day worship, a 
tie that should never be severed. Let's not be just envious of past reviv-
als from history books. Let's swim towards waves of revival.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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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무릎 꿇었던 훈련이 아니면, 갑자기 무릎꿇기가 힘들 것입니다.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셨는지요?

2.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이즈는 내 기도 사이즈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붙은 첫번째 수식어를 보고 답해 보십시오.(14절a, 참고/엡 3:7-9, 시 127:1, 고전 3:6-7)

3.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14절b, 참고/ 창 1:5)

4. 어떻게 그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되었나요?(14절c, 참고/ 엡 2:19-22, 갈 4:6)

5. 하나님의 눈높이는 우리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아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셀식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시다.

적용하기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하나님의 눈높이, 무릎 높이
(엡 3:14-15)-01

<적용찬양: 주만	바라볼찌라,	기도하는	이	시간(찬480/새361장)

MIGHTY GOD
MIGHTY PRAYER



2024년 3월 10일 베델교회4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많은 재난을 겪으며 소망

이 없어 보이는 암흑과도 같은 현 시대에 하나님

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자들이 베

델의 기도학교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기

를 맞이하는 기도학교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바른 방향을 들여다 보고 함께하는 

기도를 경험해 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100

여명의 기도자들이 매주 13 그룹으로 힘써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사역자

들, 교회와 다음세대,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 선

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힘써 기도하고 있습

니다. 이런 기도의 열정이 앞으로 있을 목요 저

녁 기도회와 기도팀 연합기도회로 계속 이어져, 

2024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베델의 부

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 합니다. 

주용중 집사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딱 붙어서 일상생활 속

에서 실체로 나타나는 기도모임이 되겠습니다. 

1조 주정숙 권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기도

모임이 되겠습니다. 

2조 김명애 권사, 송영아 집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 기도로 대화하는 

자녀 되어 대화가 일상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3조 박경숙 집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4년이 되겠습니다. 

4조 홍승평 장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베델의 기도용사들이 되겠습니다. 

5조 이윤옥 집사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학교

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박선해 사모

 

나와 가족에서 이웃과 나라로 기도의 지경을 넓

히는 베델의 사랑스런 지체가 되겠습니다. 

7조 정민주 권사

 

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

고, 우리의 기도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8조 김희영 집사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궤도로 진입하

는 놀라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과 하나님

의 궤도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기를 기대합니다. 

9조 조현지 사모

매일 큐티를 통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 기도의 자

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10조 주용중 집사, 김은혜 집사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 중심

의 기도공동체 베델 기도학교! 

11조 황성희 권사, 김유진 집사

 

더 깊고 넓게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배워가는 

기도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12조 손서영 사모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온 맘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는 (예레

미야)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13조 김재연 집사

베델의 부흥을 기대하며베델 기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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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역 목적은 무엇인가요?

베델의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교

제할 수 있도록 카페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 사역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베델 카페는 토요일(오전 7시~8시 30분)과 주일

(오전 8시-오후 1시 30분)에 걸쳐 이틀간 운영되

고 있습니다. 새벽 5시(때로는 새벽 4시)에 드립 

커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카페 테이블 정리, 판

매대 설치, 각종 떡과 빵 등을 새벽 시간에 가든그

로브에서 픽업하고 식당 사역팀의 맛있는 김밥을 

받아 오픈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하고 판매

합니다. 카페 운영을 마치고는 대략 1~2시간에 

걸쳐 40여 개의 커피포트 청소, 에스프레소 기계 

청소, 판매대 정리, 카페 부엌 청소/정리 등을 하

고 다 같이 모여 마무리 기도 후 봉사를 마칩니다.  

3. 어떤 분들이 섬기고 계시나요?

카페 봉사자는 총 20명으로, 팀장인 장로와 총

무인 안수집사 외에 18명의 집사님과 권사님들

이 순수하게 자원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짧게

는 하루에 3~4시간에서 길게는 6~7시간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봉사합니다. 비록 몸은 힘

들지만 늘 기쁨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 선한 봉사자들입니다.

4. 사역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베델 성도들이 드시는 커피 한 잔이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 헌금으로 

쓰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조금이나

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봉사자들은 

섬김의 자세를 몸소 체험하고 이를 통해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로는 예배 후 갑자기 많은 성도가 오셔서 조금 

오래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교 헌금을 드

린다는 생각으로 웃음을 잃지 마시고 조금만 참

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의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따뜻

한 한마디를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김태원 장로 (760)707-7070

사역탐방 카페 사역

저희 멕시코 일일 단기 선교팀은 2주간의 준비

모임을 마치고 출발 당일 헵시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받으며 선교지

인 멕시코로 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멕

시코 티후아나 지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는 난생처음 걸어서 국경을 넘어 멕시코 땅을 밟

게 되어 잠시 설레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국경

을 넘자 곧바로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준비하신 

버스를 타고 선교 장소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저희 각 사역팀들은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준비

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음식부

에서 담당한 사역은 핫도그를 만들어 점심을 나

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

희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각각 분담한 일을 하다 

보니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

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

다. 그곳에 모여든 현지인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사역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

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일들을 지금 우

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현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과 함께 멕시코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찬

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 땅에 뿌려진 복음

의 씨앗과 눈물의 기도가 자라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 이들이 영적, 물질적 가난에서 벗어나고 나

아가 이들도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은하 성도

Mexico holds a sacred place in my heart. In 

my childhood, it was a place to serve  with 

my family and friends. Recently, it has 

been a center of learning as I treat dis-

eases alongside healthcare professionals. 

But no matter where it may be, from rural 

towns to bustling city centers, my expe-

riences in Mexico have been constant re-

minders of Christ's compassion, humility, 

and healing. While Christ has compelled 

some of us to serve His people abroad, we 

must remember that our ultimate calling 

is to serve the kingdom of God. For those 

unable to join us on missions, I'd like to 

remind you that it doesn't necessarily 

take a life-saving treatment or a journey 

to a foreign country to show His grace to 

others. From cooking a meal for a fam-

ily member to offering a helping hand to 

a stranger, we should always strive to live 

in Godliness, even in the seemingly mun-

dane aspects of our lives.

I want to end by reminding you that my 

story is personal. To the parents reading, I 

urge you to reflect on your faith and to sup-

port your children as they explore their re-

lationship with God. To the children read-

ing, many of whom may be unsure what 

greater purpose awaits you in your future, 

I encourage you to seek discomfort in ser-

vice; it is only by pushing beyond what is 

familiar that you will discover answers to 

questions you may not yet realize that you 

have. And I pray that through your service, 

whether in Mexico or elsewhere, God will 

reveal Himself to you as you take your first 

steps in your life-long walk with Him.  

Tane Kim(12학년)

멕시코 1일 선교 간증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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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P(Church Planter) 수양회는 새로운 경

험을 통한 은혜롭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

양회 몇 달 전부터 매주 헵시바 예배 후에는 CP

들의 기도 제목과 담당하는 지역을 위해, 매일 

밤 9시에는 서로를 위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수양회가 시작되었고 행사 내내 저의 눈은 그동

안 기도해 온 저의 CP를 찾게 되었고 더욱 기

도하게 되었습니다. 세족식 후에 꼭 껴안고 기

도할 때, 우리의 눈물은 언어나 생김새, 환경은 

다르지만, 주안에서 형제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분명

했습니다.

첫날부터 잘 알지 못하는 튀르키예어로 찬양하

면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흘러넘쳤고, 

초보 네일 아티스트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통

해 CP 가족과 자녀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

어서 행복했습니다. 수양회의 주제였던 'Rest, 

Refresh and Recharge'의 시간을 함께한 CP

분들 각자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셨을 주

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언어나 문화가 달라

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그 크고 깊은 주님의 사

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모

든 것이 은혜입니다'의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

왔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과 부딪치며 그럼에

도 주님이 삶의 중심 되신 그분들의 믿음이 오

히려 저를 깨워주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고

백합니다. 

임명신 권사 

언어도 환경도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섬

기고 도울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는 첫 만남에

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CP들과 가족들은 활기

가 있었으며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또 SWM(Silk 

Wave Mission)의 세심한 돌봄이 있었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좋은 

환경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며, 믿음의 동역

자들과 함께한 예배와 교재는 서로에게 잊지 못

할 경험과 추억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에 

큰 도움과 격려를 해주며 동역하는 SWM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온 저의 CP

와도 반갑게 만나 대화하며 예수님 안에서의 가

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튀르키예에 저의 믿음

의 가족이 생김으로 그곳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

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는 복음을 위해 험한 

길을 걸을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모두가 예수님

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

다. 옛날 사도 바울이 험한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CP분들과 SWM 팀이 협력하여 

언젠가 튀르키예 땅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

길 기도 합니다. 너무나 귀중한 경험을 허락하

신 하나님과 SWM, 베델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김선희 성도 

튀르키예 C.P. 수양회 간증(2) 모든것이 은혜입니다

저희 루디아 셀은 정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사랑

목장에 속한 셀로 2023년 가을에 시작한 신생 

셀입니다. 처음 만나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

가는 중이지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베델교회

의 천국 소그룹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루디아

(Lydia) 라는 셀 이름은 셀목자이신 이권사님께

서 선택하셨습니다. 루디아는 사도행전에 나오

는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

행 중 성 밖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듣

던 중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녀

와 그 집이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

다. 또한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유하도록 섬겼고, 모임의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

공하여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절대적으로 공신을 했던 초대교회 여성 지도

자였습니다. 즉 그녀의 신앙의 아이콘은 섬김과 

나눔 그리고 헌신이었습니다. 

루디아를 신앙의 모델로 셀 이름을 택하신 셀목

자 권사님이 보여주시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

서, 루디아 천국 공동체 여성 셀가족 6명은 매주 

2부 예배를 드린 후 야외 테이블에 모여 앉아 각

자 처한 삶의 상황은 달라도 서로의 삶에 관심

을 갖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 자매님의 

영육 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를 서두로 그리

스도의 제자로서 지난 일주간 삶의 여정들을 허

심탄회하게 나누고, 주일 담임목사님 설교 말씀

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은혜를 나누며, 

주님이 이끄시는 셀가족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

인 일상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러한 셀모임을 통

해 저희 셀식구들은 서로에게 도전받고, 또한 신

앙생활의 훈련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카이

로스의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동시에 영적 신

앙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모습을 다시금 

일깨우면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

리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김

과 사랑과 헌신으로 또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루디아 셀이라는 베델

의 공동체 안에서 매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여

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을 올려드립니다. 

김진화 권사

우리 셀을 어떻게 소개할까? 
루디아셀
사랑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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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신혼부부/찬양/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OICOS: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등부: 이사라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영어고등부: 최소영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예삶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종희, 김앤드류(인턴)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조수민(인턴)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브라질Ⅰ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3,4월)Ⅰ 3/17: ①부-김인규   ②부-이선갑 ③부-김재훈  ④부-이유진
  3/24: ①부-김진환   ②부-최주상 ③부-김종학  ④부-권이현
  3/31: ①부-김진원   ②부-탁정호 ③부-한상섭  ④부-김승진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3,4월)Ⅰ 3/16: 김지원 3/23: 김흥순 3/30: 박호성 4/6: 방모세

강단꽃(3월)Ⅰ 3/10: 류재영, 이은지, 최호경   3/17: 윤미경, 한동희   3/24: 남우영, 박봉희   3/31: 류다정, 장효준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차계향(한의과), 간호사-윤성자          다음주 | 의사-장원호(족부과), 간호사-김명숙

'새생명	축제가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생명	축제	당일,	VIP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교회	안에	주차하시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전교인이	비젼	파킹랏에	주차하는	Drill	Sunday를	3월	17일(주일)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VIP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모든	성도께서	비젼	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젼	파킹랏에	
주차하시고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베델	카페	무료	black	coffee	쿠
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쿠폰은	당일에	한해	사용하실	수	있으며	비젼	파킹랏	셔틀버스	탑승장에서	나눠	드립니다.

초대하신	VIP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새생명	축제	초대의	글
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은	주차장에서부터!'
라는	섬김과	배려의	마음으로	Drill	Sunday에	전교인	모두	동참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VIP분들을	위해	본당	주차장을	비워두
는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희의	진심	어린	섬김과	VIP분들을	위한	기도
가,	VIP분들께	반드시	전하여지리라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준비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새생명	축제	당일을	위
한	드릴	선데이에	꼭	참여해	주세요.	축제	당일에도	잊지	않고	
비젼	파킹랏	주차에	'꼭'	참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
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축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
다.	베델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 일시: 3월 17일(주일 1, 2, 3부)
▶ 장소: 비전 주차장
▶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사역광고 Drill Sunday로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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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권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새생명 축제(D-21) 새생명 축제가 21일 밖에 남지 않았
습니다. 아직 VIP 작정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나 QR 코드를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명함으로 그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관계를 맺었던 VIP분들을 3월 
31일(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명함을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부스에서 픽업해 주세요.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드릴 선데이! 비전있게 파킹하세요! 다음 주일(17일)은 새생명 축제를 준비
하며 본교회 주차장을 비우는 'Drill Sunday'로 지킵니다. 비전 주차장에 차량
을 주차 하시는 분에 한해 당일 무료커피 쿠폰을 나누어 드립니다 (삽지 참고)

◆ 수요예배 이번주 수요예배는 김홍식 목사의 Zero in 시리즈 두번째 시
간 입니다. 현장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려지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 운동 캘리포니아
의 공립학교의 정체성 혼돈으로부터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서명 목표 70,000) 
서명 자격: ①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 ②18세 이상 ③캘리포니아 거주자
날짜/장소: 3월 10일(주일), 코트야드

◆ 2024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보혈을 지나 영광으로(Glory Beyond the 
Cross)'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QTin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과 죽음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현재의 고
난을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일시/장소: 3월 25일(월)-29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성금요일(3월 29일)에는 성찬식과 베델 콰이어의 특별순서가 있습니다. 

◆ 셀목자 정기모임 이번 주 토요일(16일) 헵시바 기도회 후 오전 7시 30분
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셀목자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요저녁기도 모임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신 분들을 위한 
'목요저녁기도 모임(목저기)'을 갖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 개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일시/장소/준비물: 3월 21일(목) 저녁 7시, 비전채플, 개인 방석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안경사역 훈련 3월 12일(화)부터 선교를 위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등의 교육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성함,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박성규 집사 (714)423-8607, jupak3@gmail.com, 카톡 ID: 박성규 James Pak

◆ 예삶 새가족 환영회 예삶의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예삶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10일) 저녁 5시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예삶의 새가족들이 신앙 안에
서 잘 정착하여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강수연 전도사 (650)704-4447

◆ 예삶 청3 수양회 "믿고 뛰니 낚아채셨다"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갖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3월 22일(금)-24(주일), 갈릴리 수양관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 BCA 여름 캠프 "로고스" 안내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에서 첫 여름 캠
프를 진행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4주간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기독교 
고전 교육에 바탕한 다양한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하고 좋은 기회입니
다. 오늘 예배 후 코트야드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6월 24일(월)-7월 19일(금) *점심 포함 
과목: 언어(작문, 문법, 라틴), 북클럽, 수학/과학, 연극, 합창, 미술 

◆ KCC 워싱턴 DC 미션 및 인턴 리더쉽 
컨퍼런스 참가자(2세)와 봉사자(1세) 모집
을 야외 카페 앞 부스에서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7월 8일(월)-7월 11일(목)
문의: 김건성 장로 (949)690-7697

◆ 교회버스 운전면허 클래스 오픈 교회 차량사역 봉사로 쓰임 받으실 수 있
도록 Commercial 운전면허 교육을 받으실 7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필기
부터 실기시험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신청은 각 예배 후 
주차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3월 24일(주일)부터 3주간,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 기도해 주세요 배우고 떠나는 그리스/이집트 성지답사가 3월 12일(화)부
터 22일(금)까지 있습니다.

<봉사자용(1세)> <참가자용(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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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IGHTY GOD

MIGHTY PRAYER

1. It is said that nickname for James was ‘camel knees’.  Getting on your knees would be difficult unless 
 you have practiced in this every day.  When have you kneeled down to pray?   

2. The size of God is proportional to the size of our prayers, it is said.  Is the God of your faith large?  
 Please answer after referring to the following verses as to how God is first addressed.  
 (v. 14a, Ref: Eph 3:7-9, Psalm 127:1, 1 Cor 3:6-7)

3. What attributes of God do you see in the God who gives names to each and every tribe and family?  
 (Ref: 1 Kings 11:14-25, 2 Kings 19, 2 Chron 32)  

4. How are we able to call the great almighty God, our Father in our prayers?  (v. 14c, Ref: Eph 2:19-22, 
 Gal 4:6)

5. God’s eye level is ou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et us lift up each cell family’s
 prayers humbly, in unity, to our Father God.  

<Song in Response:  Yearning for God’s Love, ‘Tis the Blessed Hour of Prayer (Hymn480)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God's Eye Level, Knee Level
(Ephesians 3:14-15) 

Apply to LifeApply to Life


